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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명의 선교뻐11서 70oo7H의 1면지인 교회로! 

“이 복음0/ ... 온 천하에서도 얼매를 맺어 자라는도다’r골 1:6) 

주님의 은총은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십자가를 갚이 

새기게 하였습니다(갈 5:24).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선교 

는 800여팀 7770여명의 단기 선교사 파송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현재 여러 곳에서 아주 구체적인 은총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롬 7:4). 무엇보다도 선교지 

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십자가를통한 성령의 역사로 풍성히 넙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 

련(F. M.T.CJ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 있습니다. 특히 A국의 경우 예배 처소가 협소하여 더 넓은 복음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한 성도의 지명헌금으로 그토록 기도하였던 예배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총의 열 

매는 복음을 깨달은 안수 집사님들과 3교구의 권사님 외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곧 B국에서도 예 

배당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C국 D국 등에 파송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가정에 

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역시 이곳도 많은 영흔들이 찾아와 더 넓은 처소를 마련해야 할 상황 

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기능한 일입니다(요 1:16). 그 

만큼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빌 4:히. 또한 현재 더 넓은 예배 처소가 

펼요한 현지인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마 7:1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 70007ß의 현지 

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 이 귀한 일에 방관자가 되 

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동참하길 원합니다(행 20:24). 

깨어'， 0/ 말룹을 들으라!(금요집회) 

그라즈포~I 영광 
7. 그리스도의 초청을 통한 그리스도의 엉광밍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틀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회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친절 

한 사랑의 음성인가! 이 초청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뼈하지 않을 수 없다. “수고하 

고 무거운 짐 진 자들。F의 말씀에서 매우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이틀이 

새벽부터 학교와 학원， 과외로 뛰어 다니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을 요구하고 사업 

의 부도， 가족의 불화등 인간에게 찾아들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도덕 등의 

문제로 인해우리의 삶은터지려한다. 한걸음도더 내디딜 수 없는공포와두려움이 었다. 

엄청난 책임과 의무로 쌓였으며 내적， 외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져 버렸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히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명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신다. 왜 피곤해 

졌으며 왜 압박을 당하는지를 말씀해l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며 이 

초대는 인간 모두에게 열려진 초대인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초청의 요점이 무엇인가! 

‘'Salvation(구원)" 그리고 ‘'Rest(쉽)"이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폐수께서 개}사대 내가곧생명의 먹이니 내게 오는지는결코주리지 아니할터이요나 

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돼(요 6:35). 죄 많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이 세 

.À.f에서 쉬게 해 주신다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죄로물든 영흔흙1게 쉽을줄수 있단말인가! 하나님의 노히심과끊임없는부패와타빽1 

빠진 이 세상의 폭군들， 혜아릴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슬픔과 스트레스， 죄로 인한 이 모든 것 

들로 인해 지친 영혼들에게 쉽을줄수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롬 7:24) 앞으로우 
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할 날이 다가 온다. 기력도 체력도 정신력도 모두 혼미하고 피 

곤에 지친 질식 상태일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종교를 찾아가며 흥미로움도 느끼게 된다. 그 

러나또 다른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마 23:예. 우리 각자의 삶을볼 때 문제가 없는 사람 

은 찾기가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순한 시랑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이， 인종， 빈부， 학벌， 어떠한 짐을 지고 

오늘(21일)， 애l수님을 만빠는 가쁨! 
i‘총동원 전도 r주일 ” 

영혼 구원을 위한 총동원 전도 집회가 요늘 모든 교구 
와 따| 학교애서 일제이 진뺑됩니다. 새가족 ， 잃어벼린 
영혼， 잠자는 영혼들이 에수님을 1['4 새롭겨| 겨듭나는 
은총으로 풍성할 것입니다. 모든 교구와 교회 학교는 J. 
4부 이l배를 전후-61어 총동원 전도 집외로 모이게l 됩니다. 

교역자·장로·안수집싸·권싸기도회 
금주 화요일(23일)， 저녁 7:30 갈릴라홀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 

에는주님이 계셔야합니다(마 6:9). 인생의 축복을구히는기도가아니라 아 

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된 중직자들의 기도회가 금주 화요일(23일) 갈릴리 홀에서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 권사님들이 진심으 

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 

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 

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잉.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때가 너희를 쉬게 하리 

라’고말씀하여 주신다. 이러한말씀을 아니 이와비슷한말씀을들어 본적이 있는가! 하나 

님 외에 다른 누가 감히 이러한 말씀을 할수 있단 말인가!(사 55:1-3， 45:2잉 

왜 그리스도께로 가야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리스도가 쉽을 주시기 때문이다(히 

4:7-9, 13). 이것이 중요한 진리이며 사실이며 참 종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이사야의 업을 통하여 부르시는 초청과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사 45:24). 다윗도 역시 
그분을 찬양한다(시 116:7). 구원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μll:18; 계 22:17). 예수 

께서 이 초청을 하실 때에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책임 없이 부르신 것이 아 

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시며 쉽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히 9:22).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시를 이루어 주시는 것에는 대가가 있다. 그 
것은바로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청난초청의 말씀， 곧중보자의 역할， 중보자의 속성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천빼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주 만 

물을 받을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마 11:2η. 결국 이러한 예 

수님의 말씀은 주님께 주어진 신적인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때게로 오라’고 부르신다.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쪽 기억해야할 것이 었다. 그것은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은총을받아들일 때， 

이 말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이다. 우리를 위한 은혜에만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 

움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사 43:1; 계 14:13; 뻗전 5:η.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깨달을 때에 그분의 초청， 은혜의 초청의 위대함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단 

순한동정과사랑은우리의 영혼의문제를 해결할수없으며 반면무한한동정을떠난위 

엄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해결 받지 못한 채 죄책감에 빠져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우 

리는구세주이신만군의 하나님 우리와같이 뼈와살을가지신그분， 위엄과사랑을함께 

가지신 그분， 능력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웅이 었고 영광과 은혜가 있으신 그분이 바로 우 

리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께만 나。}가면 쉽을 얻는다.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틀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해 주시고 계신 것이다(요 14: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 

에서 명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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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맘rm빼no뼈on뼈1 

TRIUMPH OF ZACC體EUS
(lJAnd He entered and was passing through Jericho. (2JAnd behold,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eus; and he was a chieftax-gatherer, and he was rich. ... (8JAnd Zaccheus stoppe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1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1 have d，앤-auded anyone of anything, 1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9J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lOJ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10) 

1:μJesus' m에mlnl뼈|떠stη띠r이y， H때jμJmp빼1p따빼p미야h뼈1 

won때1띠der야fu미j끼1 things, not only for him but for us as wel l. It is a great 

example of victory in faith . Zaccheus was a chief tax collector who 

probably cheated the poor in order to become rich . He was a bad 

man with a terrible job, a true enemy of the Jews. His whole life 

centered on sin , but right after he met Jesus he became a Christian 

and everything in his life changed . What happened? How did 

salvation come to such a sinner? 

The Bible tells us that Zaccheus wanted to meet Jesus Christ, 

"Zaccheus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v. 3) . He most likely 

heard about Jesus and His powerful ministry through the people with 

whom he did business. They told him the stories about how Jesus 

made demon-possessed people normal, healed the cripple and sick, 

and many other wonderf비 miracles .' When the crowds heard that 

Jesus was coming to Jerusalem, they took branches from the palm 

trees to welcome Him and started shouting,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ven the King of Israel"(Jn . 

12: 13). Zaccheus got excited about this news because his interest in 

Jesus was rea l. He sincerely wanted to meet Him, and followed the 

crowd to Jesus 

Many people say that they want to meet Jesus, but most are not 

willing to overcome the obstacles in their way. Zaccheus was a short 

man, so he could not see over the crowds. He had a lot of trouble 

trying to find a place to see Jesus, but he did not give up. He ran 

ahead of the crowds and climbed a sycamore tree in order to see 

Him, “ for He was about to pass through that way"(v. 4) . After hearing 

about Jesus, a woman who had hemorrhaged for twelve years , “ and 

had endured much at the hands of many physicians, and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t helped at all , but rather had grown worse," 

came up in the crowd behind Him and touched His cloak (Mk. 5:25-

27). This woman really wanted to see Jesus, like Zaccheus, and the 

minute she touched His cloak, He healed her. A blind beggar named 

Bar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 as Jesus passed by. He started 

crying 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The people in 

the crowd were yelling at him to be quiet, "but he kept crying out all 

the more , “ Son of David , have mercy on me" (Mk. 10:48)! Like 

Zaccheus, he overcame his troubles in order to get to Jesus, and 

Jesus gave him sight 

As Jesus passed under the sycamore tree, He looked up and said 

to Zaccheus, “ Zaècheus hurry and come down, for today 1 must stay 

at your house" (v. 5 

gladly" (v. 6). He did not hesitate when Jesus called his name. 

Perhaps he was a bit embarrassed or shy as everyone looked at him 

come to Jesus, but he still came . Hebrews 3:7&8 states,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of old always hesitated and 、

challenged God ’s authority over them by their rebellion in the 

wilderness. When God called Abraham to offer up his only son , he 

listened right away. He did not grumble and complain about God's 

decision . He did not ask why, he just did it; “ So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saddled his donkey, and took two of his young men 

with him and Isaac his son; and he split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arose and went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Gn 

22 :3) . If God asked you to sacrifice your firstborn , would you delay in 

responding? Abraham immediately started moving God ’s way, Just 

like Zaccheus. 

As Zaccheus went to his home with Jesus, something happened; 

his life changed. He told Jesus , "Behold , Lord , half of my 

possessions 1 will give to the poα， and if 1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1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v. 8) . Now his eyes are 

spiritually open, and he can see what he did wrong . He can repent! 

He confessed to the Lord in public. He accepted Jesus as his Savior 

and confessed his sin publicly. Before coming to Jesus, he “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Eph. 2:2) . After coming to Jesus, he changed . Jesus 

said to him, “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that which was lost" (vv. 9&1 이 . 

My dear friends, ìf you want to meet Jesus Christ and invite Him 

into your life , then you too will have to overcome the devil's 

obstacles. If you hear His voice calling, and you respond immediately, 

repenting of your sin and confessing His Lordship, you will change, 

“ Therefore if any man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 Zaccheus 

turned from sin to God, “ Repent and return , that your sins may be 

wiped away, in order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Acts. 3:19). Amen . 1 John 1:9 says, “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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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주밀 혈교 

I t:~융후일 갤교 l 

학1메오의 슬를l 

(1)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잉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9)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므랴함의 자손임이로다 

(10)인자의 옹 것은 잃어벼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 "'10) 낌성판목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삭개오의 승리는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게 있어서 참으로놀라운사건입니다. 이것은믿음안에서 승리히는자의 좋은본 

보기입니다. 세리장이었던삭개오는아마도부자가되기 위해서 가난한사람들을 

속이고갈취했을것입니다. 그는유대인들의 적이었고나쁜짓을일삼는못된사 

람이었습니다. 그의삶은온통죄로물들어 있었습니다.그러나예수님을만난후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구원이 입했던 것일까요? 

마음의소원 

성경은 삭개와 예수 그싹도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저가 예수께 

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떠절)， 그는 자신이 거래하던 사람들을 통 

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삭개오에 

게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들과 저는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과 또 그밖의 여 

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를 만난 뒤에 예수님 

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히셨을 때 사람들은종려나무 가지를들고 예수님을환영했 

습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 

는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요 12:13),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소식을 듣고 너 
무나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 

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 예수님 

께로갔습니다. 

장애의극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징배물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4절)，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웅을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치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가서 주님의 옷에손을댔습니다빡 5:25-27)， 이 여인도삭개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주님은 그 여인 

을 치료하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길 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수여 나를불쌍히 여기소서 1" 많은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꾸짖었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라’(막 10:48)! 바디매오는 삭개오가 그랬듯이 예수님께 나.o}가기 위해 모든 어려 

움을 이겨냈고주님은그의 눈을뜨게 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인응답 

예수님은 뽕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위를 올려다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작개오야속히 내려오라내가오늘네 집에 유하여야하겠다’떠절)，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 

늘!'(6절)， 그는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부르셨을때 조금도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이 쳐다보자 조금 당황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님께 나아왔습니다. 히브리서 3:7.8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히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같01 너희 n땀을강팍케 하지 말라” 그들의 조상들은굉야에서 늘머뭇거리 

고반행’ }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하나님께서 아브라햄l게 그 

의 독자를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 

다. 다만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창 22:3),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 장자를 바:7.1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응답할수 있습니까? 아브라 

함은 삭개.2J} 그랬듯이 즉시 하나님의 길로 나0}7}71 시작했습니다. 

죄의회개 

삭개오가예수님과함께 집에 갔을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추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 

다!'(8절)， 영안이 열리자 삭개오는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는회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모든사람앞에서 예수님께 죄를고백했습니 

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그는 ‘이 세상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 

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엠 2:잉. 예수님께 

나온 후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옹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 

아구원하려 함이니라’ (9，10절)， 

사링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속으로 주님을 초대 

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단의 밍빼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이에 즉시 반응하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삭개오는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너희가회개하고돌이켜 너희죄 없이힘을받으라이같 

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아멘. 요한일 
서 1:9은말합니다. “만일우리가우리 죄를자백하면저는미쁘시고의로우사우 

리 죄를사하시며 모든불의에서 우리를깨끗케 하실 것이요” 다음의 말씀을심령 

에 갚이 새기십시오. ‘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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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 예애 메，씨1I I 권씨 수련피 

훌훌낄률률·ιïlJi.ι1' ••• 
우리에게 책임이 었다 (히 3:7-11) 

주님은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 3:7). 이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들처럼 

행하였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같이 너희 미음을강팍케 하지 말라!' (히 3:8). 출애굽한이스라엘 백성들은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다(히 3: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 

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다(히 3:10,11).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도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었기에 듣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떠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C랩 17:9).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 

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자비의음성이었다 

우리를 향한주님의 음성은 자비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요 

3:17).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안락한 삶과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진실한 회개를 통한 보혈의 은총이 있을 때 우 

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 

지 않은가? 성경은성령이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녹 4:18,19). 따라서 우 

리는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마 11:28).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참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 

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이 예수님의 음성은 율법에 능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 

았다(마 7:29). 이것은마음이 부패하여 영원한형벌을받을수밖에 없는죄인을향한자 

비의음성이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뭇을 감찰하신다(히 4:12).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를통해서만새로운삶을살수 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꽤가복음을부끄러 

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 

답이 된다. 우리의 얄은 지식과 경험은 오히려 복음을 흐리게 할 뿐이다. 우리가 심령에 

새겨야할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분이라는 시실이다. 

충고의 음성을 그때마다 주신다 

죄인들을 향한 자비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주 

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결으며 주님이 때마다 주시는 충고의 음성을 들어 

야 한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잠 27:1). 성령께서 말씀하질 때마다 우리는 고 

집을 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히 3:7.8). 우리는 곧 사라질 안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약 4:14).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 

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믿어야 한다(잠 9:1). 그리스도 안에 

모든 대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은총은 

분명히 실존한다. 동시에 심판도 실존한다(잠 29:1).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 

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히 3 :1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 

님이 전하는충고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해야한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인가?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의， 행위， 공로， 윤 

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서 오셨으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할 

책임이 있다(요 3:31). 이를 위해서 주님은 자비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으며 때마다 우리에게 충고하신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나는 죄 

인입니다'"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흐리기 때문 

이 아닌가? 모세(신 32， 33땅)， 여호수애수 23， 24장)， 바울(행 20장)， 예수님(요13-17장)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한결같이 전히는 말씀은 무엇인개 우리가 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음 

자비의 음성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시다. 이처럼 오직 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이며 영생이다. “다른 이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이다. 이와 같은 은총을 행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함께 다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 스리리" C찬 544장).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직 은총의 십 

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 6:63).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흔을 꿰뚫어 보시며 자가만을자랑하게 하소서.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만이 있게 하소서. 아벤. 

삽자1f로 꺼즙단 11도으l 어머니들이여l 

복음으로굳게서라l 

2006년 뀔샤획 수련회 주제: 촬복음l 촬자유!(갈 5:1) 일시 :5월 29일(월) ~ 30일(화) 장소 : 갈릴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 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쳐 복종시킬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다(행 10:36). 특히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행 6:4)에 전념하도 은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시쟁1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 

록 돕기 위해서 교회 요때 여러 직분들을 두었는데 권사의 직분도 이에 근거하고 있습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 

니다(엽 4:1 1,12). 권사직은 여자로서 안수례를 받지 않은 항존직이며 복음을 위해서 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끼고후 13:4).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24시간 연속 기 

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구와 부 

서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교회의 꽃은 일을 도맡아 하시며 권사라는 감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오직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권사님들의 모 

습은 교회를 더욱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 

를 권하노니 주 인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끼빌 4:2).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금번 권사회 수련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오직 말 

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색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져있는 갈라디아서의 전장 

을 총 9시죠빼 걸쳐 배우며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참복음 요써서 참자유를 누리는 

신자의 삶， 권사의 삶을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련회처럼 편안히 쉬고 즐 

특히 어제 C20일)부터 시작된 시무 권사 교육은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무권사 

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분들(개별적으로 연락)을 위해서 마련된 영성훈련의 시간 

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 ， 권사의 경건과 섬김， 교회 방향 

및 비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8주 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나태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c엽 

2:16). 이처럼 2006년 권사회 수련회를 비롯한 시무 권사 교육을 통해서 모든 권사님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히 여기는" c마 6:9)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 
탁드립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밍음을 증거한 것이라끼행20: 2 1). 



저1890호 주만흥헌 

강하게푼련하신이유 

선교 훈련을 받을 때만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그 뜻을 몰라서 여러 모로 힘 
들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대원들 모두는 더욱 기도하였고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선교지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재모띨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믿으며 사역지에서 하루하루 주님1(}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 

했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선교지의 상홍씨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묘띨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넘 

어졌고 낙망했지만 그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의 영흔들에게 온 

전히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눈동자가 빛이 나며 영접 기도시 또박또박 따라 

하는 모습이 마치 말씀을 스펀지같이 빨아 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지의 무더위로 비 오듯 땀이 났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전도하였고， 차 안에서는 목이 쉬도록 찬양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힘든 상홍L이 오히려 은혜로 여겨져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대원들이 건강하게 피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 

록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뿌려진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이 맺혀지길 기도드 

리며 복음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김부영(권사， 15교구) 

률휩훌훌-

't장 낯고 천한 ~t를 ̂t용하깨^1 ... 
4월 18일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쓰시는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 팀을 선교 현장으로 이끄셨다. 장시 

간 동안의 이동으로 몸은 피곤하지만 선교지에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퍼질 것을 기대하며 하루 

를마감한다. 

4월 19일 첫 사역이었다. 담대함으로 주님이 원 

하시는 선교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내 지식 

으로 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부인하 

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을 했 

나 돌아본다. 글을 거의 배우지 못한 빈민가 사람 

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는 그들의 눈은 빛났다. 

4월 20일 전도하는 우리에게 어느 할머니가 오 

셔서 무언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꾸깃 

한 것을 보니 돈이었다. 처음에는 전도지 말고 돈 

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도 해보았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료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 

만 그게 아니었다. 아마도 현금을 하고 싶으신 모 

<6l'이었다. 성령께서 그 할머니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다. 성령의 역사에 감사할 따름이다. 

4월 21일 사료띨이 나무 그늘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밥을 먹은 모양이다. 한 팀원이 그곳에 가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 외국사람이라 신기한지 

웃으면서 쳐다보았다. 그저 복음묘띨 전했다. 

4월 22일 한 집에 많은 사료}들이 모여서 무언가 

를 씹고 있었다. 입요k게 피같이 붉은 액체가 가득 

했다. 마약 성분이 있는 나무를 씹는 거라고 했 

다. 사람들은 익애1 취했는지 정신이 없어 보였고 

전도지를 읽어줘도 듣는 둥 마는 둥 관심이 없었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 

도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4월 23일 정글같이 생긴 곳에 마을이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전도지를 나눠주며 글을 모르는 사 

료뻐l게는 내가 먼저 읽고 ‘그들이 따라 읽는 형식 

으로 영접기도를 시켰다. 복음을 든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대충 전하기도 

하였다. 그 마을웰l서의 사역을 마치고 치에 탔는 

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셔 

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겨우 며칠간 전도해봤 

다고 가볍게 사역을 한 것 같아 정말 부끄러웠다. 

4월 24일 며칠 전 만난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를 찾아가보니 초가집같이 작은 학교였다. 그 

선생님은 오늘 어디에 가셔서 3일 후에나 오시고 

설상가상으로 학교는 이미 파한 상태였다. 실망스 

러웠지만 우리는 곧장 다른 학교를 찾을 수 있었 

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였다. 

4월 25일 사역지에 도착해서 차어l서 내리니까 

어디서 왔는지 O}이들이 신나게 달려왔다. 전도지 

와 찬송가를 주며 영접기도문을 따라 읽혔다 서 

툰 언어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잘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지만 우리를 따라 입술을 움직이는 그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진실로 감사했다. 

4월 26일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시장으로 사역을 

나갔다. 전도지를 받은 사료L들은 시키지 않아도 

큰 소리를 내며 읽었고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받고 싶다는 손짓을 했다. 이렇게 마지막 사역을 

마쳤다. 우리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지만 주님은 

계속 일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해졌다. 바로 기도이다. 

임인나(성도 ， 5교구) 

2αE년 5월 21일@ 

십자가를 통한 열매를 71도하며I 

현지 사역 중에 만난 한 어린아이의 검고 영롱한 눈동 

자가 아직도 아른거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맨발， 짧은 

천으로 아랫도리를 두르고 온통 벗은 몸으로 40도를 오르 

내리는 뜨거운 오후에 먼 곳에서 온 아이였다. 얼굴색이 

다른 이상한 모습의 사람들이 서툴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 

씀 한마디 한마디를 노칠 새라 신기한 모습으로 빨려들 

듯이 바라보던 그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진지함이 

인상적이었다. 그 뿐인가! 말씀 후 찬양시간에는 ‘인애하 

신 구세주여 를 목청이 터져라 함께 따라 부르던 그 낭낭 

하고도 밝은 목소리. 어느새 모두 외운 주기도문을 읽으며 

“아멘 아멘”을 외치던 아이었다. 이 어린이의 아름다운 모 

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기쁘고 뜨거운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가축들의 배설물로 연료를 묘떨어 불의 재료로 사용하 

고 있는 마을의 불쌍한 사료띨! 집 앞에 시궁창과 같은 

환경 속의 돼지우리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곳의 아 

이들과 주민들! 그러나 이곳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더럽고 무지했던 마을이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오 

지의 마을로 정비되어 예수님의 복음의 메아리 소리가 이 

곳 저곳에서 흘러나올 예수 마을로 바뀌어질 것을 그려본 

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될 십자가 복음의 사역자 

가 되어있을 그 아이의 모습을 또 한 번 상상해 본다. 땀 

이 난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던 전도지， 그의 가슴에 안겨 

주었던 성경책을 그가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꼭 심겨질 것이다. 우리가 떠날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끝까지 인사를 하던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 

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으리라 다짐 

하고 또 다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열악하고 무럽고 더러운 곳에 보냄 받았음을 불평했던 나 

의 안일함과 자존심， 번복된 선교지와 팀 해체에 따른 불만 

그리고 일상의 고단흔을 핑계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못 

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더 

욱 주님묘멸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죄인을 붙드소서 아멘. 
이정 OH (권사， 직원 5텀 ) 

이번 주에 졸발따느 선교팀 

기 간 팀 팀장 

5월 22일(월) - 6월 1 일(목) 14교구 1지역 김영환 

5월 23일(화) - 5월 31 일(수) 3교구 7지역 김옥권 

5월 24일(수) - 6월 2일(금) 1교구 9지역 이승계 

면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EI 장 

5월 16일(화) - 5월 24일(수) 3교구 2지역 허만선 

5월 16일(화) - 5월 25일(목) 8교구 9지역 이인원 

지난주에 도착안선교팀 

기 간 팀 팀장 

5월 9일(화) - 5월 17일(수) 3교구 1지역 김성호 

5월10일(수) - 5월 19일(금) 15교구 7지역 박종태 

5월1 0일(수) - 5월 19일(금) 15교구 5지역 ~‘，I~흐그A tj4 

5월10일(수) - 5월 19일(금) 5교구 8지역 바-，오--，혀L...: 

5월12일(금) - 5월 20일(토) 8교구 7지역 t:! λ ð!~‘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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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관심은 오직 ‘나’쁜이었다 

추낀흥헌 

간흥과 U늄 

총동원 전도주일을 한달 여 앞둔 상태에서 태신자를 작정하였다.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태신자를 효빨 사랑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했다. 그런데 한 주가 지 

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총동원 전도주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때에 총동원 주간이 겹쳤을까?’ 원망하고 불펑하였고， ‘그동 

안 꿈쩍도 않던 내 친구가 과연 나와 줄까?’ 하는 의심뿐이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참 미련하여 답답하기만 했다. 

사단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전하리라 

다짐했던 마음은 변질되어 갔다. ‘어떻게 설득시켜 볼까? 하루만 시간 내 달라고 

사정을 해 볼까?’ 어떻게든 나의 우둔한 혀와 미련한 지혜로 친구의 마음을 사려고 

만 했던 것이다. 한 영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몹는 데에 

애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안일함으로 임했던 것이다. 당연 

히 기쁜 마음으로 증거때 못하는 나를 통해 내 친구에게 십X까의 은혜가 전해질 

수없었다. 

서도느 혜수니요 저화느 111 ’ D i! 

저1890호 

정말로 한 영흔을 위한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면서도 나의 관심은 오직 ‘나’ 
뿐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흘러 넘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 ... 넌 왜 가두어 두기만 하니…”라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흔드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만 보여드린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나를 깨뜨리셨다. 이제는 세상 일 하듯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감당하는 것 

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서， 어두움이 빛을 효풀 

수 없듯이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내 일상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을 증거하는데 쉽이 없기를 소망한다. 

강미경(정년 1부)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래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을 좋아 하신대요. 이것이 

제가 전도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유치부 때 전도를 해봤어요. 저의 유치원 

단짝이었던 솔이예요. 전 그애가 교회에 따라간다고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 

때 예수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겠죠! 저는 더욱 전도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모든 사료띨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한 영혼을 달리는 져:다씨 믿음 

나에게는 고 l때부터 품어 왔지만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영혼이 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 갈게 

친구의 마음은 언제쯤 움직여질까? 이런 생각 끝에 그동안 열매 하나 맺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러워졌 

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 5월 20일 대학부 'cOME’ (총동원 전도 집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는 생각에 그 친구를 위해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 때 불현듯 떠 

오른 생각에 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예수님을 전했었나? 

나 스스로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오지는 않았나?’ 주님께서는 내가 가졌던 의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믿음 이었다. 과연 내가 전하는 몇 마디 말로 한 영혼이 그리스 

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음 속에 늘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불신의 씨 

앗이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도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이 미련한 것을 통해 한 영흔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결국 나에게 있어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 

스도인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전도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따 

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부족 

해서 몇 마디 어눌하게 복음을 전할 뿐이다. 하지만 그 몇 마 

디 복음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듯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 ’ 

이제서야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 

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료받 얼마나 될 

까? 그것이 겨자씨만하다는 사실에 또 다시 부끄러워진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시는 걸까?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인에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 

E때 하는 무한한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겨자 

씨 한 알rw큼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성령 

님께서 일하심을 밍고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난 

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김희진(대학부) 

그립 / 이다현， 글/ 고염은(유년부) 

우출대 지 않게 하옵소서 ! 

난생 처음으로 고향후배를 전도하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 

였는데 전도하기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설득하여 

교회등록 ι딱을 받아냈지만 ι딱을 안 지킬까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 

며 죠L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쨌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동네 분 

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도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음을 다 

시 한 번 깨닫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몇 주가 되었을까?‘ 주님은 그들도 교회로 인 

도하셨습니다. 정말 기쨌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우줄대지 않게 하옵소서 .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마 

치 내 노력으로 된 양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저로 하여금 교회주변전도에 짙뼈하 

게 하셨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 열리더라도 불자요 타교인이었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음식점은 조금 나았습니다. 한 

집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꾸준히 접촉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가겠다고 승낙을 받아내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식당 주인과 

아들이 함께 교회에 등록하기로 ι똑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뀔 

까 봐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일에는 못 나오고 수요일만 나올 수 있다하여 새신자 등록을 1 

년 이상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식당이 이사하게 되었 

습니다. 그들을 만날수 없었고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수요일이라도 가리지 말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 주님이 붙들어 주 

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김종민(집사，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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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방 써.，~쭉양육쑤 

0/1수담이 정팔로 

교~!I때 등록한 새"'t.쪽은 새"'t.족 등록부를 "'1져 새"'t 

족 gAg부(배다니홀j애서 복음에 CH(JH"'1 배우고 매E}깨 

됩니다. 우선， 원래 교회에 다l:' ÆH"'t.족은 한 주lf52! 교 

육 후에 곧바로 교듀에 펀1{j01 됩니다. e뻔애 처음으 

로 교회에 L{온 새"'t.족은 6개월lf의 교육， 즉 24~!52! 

교육을 통애서 Ql자7임l 복음을 깨'i!은 씬^fllfOl 수효 

흘 1Jt2 이후에 교구로 fFg됩니다. 01저림 헌재 새η 

족 gt육부에서 복음을 매달으며 얘/쑤는l을 만Lf，고 g는 

새"'t.족들이 고백1Jf.슨 앙Nl!f 은tJff.흘 틀어 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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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나q! 

교호IOf/ 나오게 돈l 계"'f.슨 ? 

성악 레슨음 받고 있는데 ， 저를 지도6μ|는 선생닝 

의 민도로 친구들과 힘께 교호|에 나왔습니다. (믿지원， 

4개월) 

이머니의 전도까 있었습니다. 지금 톨이켜 보면 모 

든 것이 주님의 민도었습니다. (iJ던1/， 4개월j 

증떤복지관 직원으로 있습니다. 십X씨의 복음으로 운영되는 종연 

복지관을 소망아며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gf자， 5개휠) 

교효'/Ofl Lt.오먼서 달라죠I 1은? 

임단 복음에 대애서 확심이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음악을 전공 

때서 그런지 잔앙이 정말 종습니다. (조앙은 ， 6개월) 

2003년 교외에 나왔지만， 방왕아C까 Cμ!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상왕이 잉들어서 주님을 cμ! 잦았는테 에수님은 저에꺼! 삼 ' 1쁨과 영안 

을 주섰습니다. μ1징'~I， 5개월) 

약 5년 동만 만구질환으로 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불지 

병진단이 나왔고 살O~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교회에 나온 뒤로부터 병이 나았습니다. 정맘로 믿음 수 없는 임이 저에 

게 일!어났습니다. (밖l쑥 ， 3 7H윌) 

저에게는 오직 “암사’~I 고백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우|애서 

죽으신 에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재한， 6개월) 

O땅으 바。며서 누리느 으혀/느? 
。‘’ 2 C-L" "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분반공부를 통애서 에수닝을 만나고 있습 

니다. '1뽕니다. (01선정， 2개월) 

모든 성경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까 있음음 확실이 깨달았습니다. 

(3lfl홍， 3개월) 

저흐| 반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 문X뻐l시지는 저에꺼| 말씀의 소 

중암과 은어l를 깨닫게 O~섰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앙안 관심과 사링 

에 그저 암사옐 따릉입니다. (i,
'
11!i., 6개월7 

처음에는 선생닝의 민도에 따라서 나왔을 뿐이있는데， 지금은 복음 

에 대애서 조금씩 깨달아까는 갯 맡습니다. 아재원， 6개월j 

저는 선주교에서 개종O~였습니다. 저응에는 이색아고 낯선 갯이 많 

이 있있는데 ， 지금은 말씀을 통애서 많은 껏음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민 남펀(이영진 ， 4개월)과 암매 복응을 접0~'1 1 된 것이 암사합 

니다. (고연링， 47#월) 

새"'t.조 Otg부르 서"'1며서? 
，。껴 r 2 0 'L 

앙상 교E뻐 빠지지 않을까? 자신을 삼미며 '1도아고 있습니다. 저 

에게 맏껴진 새가족들을 볼 때마다 오이려 제끼| 큰 븐여|와 '1쁨이 있습 

니다. (박앙화교시， 열0#4밴 

앙육부 교사를 아끼| 전에는 저의 신망은 많이 나태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섭기면서 주님은 매우 큰 은예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특이 엄마 전에 도빅뻐| 빠져 

있던 저의 반 새가족이 도박음 끊었다는 말을 듣고 

월 듯이 '1썼습니다. (죠l동앙 교^t， 온유l밴 

매주 오시는 새까족들응 만나면서 저의 L뻐만 

신앙을 톨아보며 잠 많이 호l'뻐였습니다. 제 자신 

미 먼저 예수닝음 양한 순전만 믿음을 가진 신^P~ 

되'1 우10H서 더욱 ' 1도하며 주닝을 의지아겠습니다. 

물론 새까족틀을 우|만 '1도도 수|지 않을 갯입니다. 

r자신득 g}로， 부장) 

주 eK개'^1 새로운 삶을 결승lð，뻔서? 

도저01 고치 수 이느 지벼으 고져주시 에수니으 
T HA L 202 - ' ---'L 

전Of겠습니다. 먼저 우리 까족과 친구들어떼 복음을 

전아겠습니다. (밖l숙， 3개웰 

저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 갯도 할 수 없응을 

깨다만스니다. 오지 예수니이 Ol:!}셔야 모드 이으 하 수 이다느 미으。 
M. t::1 ' • • --, " 10 ' L 22 2 T M. ' L Co-

로 살겠습니다. ti/11도 ， 6개윌) 

정말로 맘씀이 종습니다 특이 다른 밍E뻐|서는 들을 수 없는 십자까 

9.1 말씀을 통때서 정말로 큰 은여|를 받고 있승니다. 이 복응을 전Of겠습 

니다. (조재한， 6개월) 

제까 깨달은 십자까의 복응이 중떤 복지관 악샘들에'11 전달될 수 있 

도록 Of겠습니다 (0/정자'， 5개웰 

이전에 없었던 명만이 생겼습니다 이 평안을 주시는 여l수닝을 전아 

겠습니다. (믿덕1/， 4개월) 

01터'ii! LHLH 새"'t.조드으 하")4")’이 바으 미소르 머그고 01어스니다. "" " ', 2L 1.. 2E • l7L ' - 2 ' 0- MM t1 

이1f을 홀 [대 ̂ t1'을 ~I도6안l 분에 대째서 이적l은 정확히 표헌하지 못 

6뺏지만 이틀; e때 뻔l 분F 분명 여1~딛01정읍니다. 그래서 이등은 

g빵 때마다 여/수는I과 그분의 은쩨 그리고 능력을 만증6뺏습니다 이 

분플뿐만 아니라 모든 새"'f，족틀이 gt육 고썽을 통때서 십자"'t52! 복음을 

매~2 그리스도으!?!꾼이 fPI까지 "'1도째O댔습니다. “L뻐/는 우리 

주 얘/쑤 그리스도521 -:J자"'t 외에 링코 자릉옐f~WI 없으니 ... ’r및 6 :씨. 

(편집실) 

a예 행헬@에 혹홈훌 짧영합 φ 새·가 · 족 · 을 · 왼 · 영 · 압 · 니 · 다 φ 

SQY 
찬 1.J.29장 매 말 켈 멜고 받은 뀔은페 

번호 서。며。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65 서창일 1 청년2부 1492 척철마 19 외선부 문현옥(12) 

1466 흥백용 13 장년 1부 이미숙(16) 1493 이동희 19 청년 1부 횡승용( 1 ) 

1467 김세희 19 대학부 이민애(4) 1494 김상민 19 고등부 백영숙(1 3) 

1468 맹선영 19 정년 1부 최계순(16) 1495 김영규 19 대학부 백재승(1 5) 

내 마음은 언제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찬양할 수 있디는 1469 윤종근 5 소앙부 박굉석 (5) 1496 디네위프리 19 외선부 

것은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은총이다. 때에 맞는찬송이 한절 한절 떠올라 입술을 열어 
1470 이상구 17 장년 1부 김연수(17) 1497 핫나여크 19 외신부 

1471 전귀자 4 잠년 1부 신굉절(4) 1498 구마라드소 19 외선부 구영자(6) 

찬송을시작하면 어느새 경배와찬양 사랑의 감정이 어우러져 감사함으로찬송을하게 1472 황보영 10 청년 1부 윤부기(5) 1499 김경신 9 정년2부 전순희(2) 

되니커다란기쁨.01 아닐수없다그중에서도큰은혜와감동속에서부른찬송이 짧장 
1473 이승용 19 대학부 김정우(6) 1500 안드레예바 19 외선부 김철환(11) 

1474 고영숙 10 장년 1부 송순기(16) 1501 세루지 19 외섣부 나영실(12) 

이다. ‘대갈길멀고밤은깊은데빛되신주저본향잡을횡해자는길바추소서내가 1475 박희원 17 청년2부 김용조(1) 1502 손윤욱 19 청년 1부 오남구(1) 

는길다알지못하냐한걸음씩늘인도험서”한번은몸.o1 o}:파고통중에 있을때 주 
1476 권주형 19 청년1부 김정원(17) 1503 이소은 19 고등부 이달순(12) 

1477 조인근 19 고등부 김정원(17) 1504 김현지 14 장년1부 이춘일(13) 

님께서는 이 찬송을계속부랙l 하셨고찬송을통하여 내 영혼을치유하며 평안케 하셨 1478 이승희 13 장년 1 부 문경희(10) 1505 허성국 14 장년2부 이춘일(13) 

고근심 중에 씨름하던 날건져 주셨다 
1479 이중휘 19 대학부 곽현우(16) 1506 허지연 14 청년1 부 이춘일(13) 

1480 이기진 6 장년 1부 최미자(7) 1507 김미순 17 장년1부 김미지(17) 

‘'0 1전에 빙땅하게지낼 때교만하여 맘대로 고잡하던 이 죄인사흩삼서 내 지은죄 다 1481 문성환 12 장년 1부 이상배(2) 1508 신계순 13 장년 1부 정태두(9) 

기억마시고 주 뭇대로 늘주장하쇼서”특히 나는 이 부분을통해서 나의 안에 가득한 죄 
1482 최혜경 5 정년2부 김유지(6) 1509 이승관 19 청년 1부 이혜경(2) 

1483 류현정 19 고등부 전은희(1) 1510 엠흐맨드 19 외신부 김성수(16) 

를볼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의 시랑을 나의 마옴에 갚이 1484 김해수 19 정년 1부 한경숙(8) 1511 마시아르지 19 외신부 조항순(16) 

각언하였다. 또한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이 찬송은 나로 하여금 
1485 바타 19 외선부 정성자(13) 1512 남수랭 19 외선부 권영진(16) 

1486 투메 19 외선부 홍성애(15) 1513 성혜영 12 정년2부 깅충식(10)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만을소%P하게 하였다. 세상적인 유혹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시들 1487 뭉크 19 외선부 흥성 OH(15) 1514 서영도 19 정년1부 곽상초(7) 

지 않기를소빵}며 오늘도나는십7.}기를1:l1라보며 찬송한다. “이전에 나를 인탑댄주 
1488 노정숙 11 장년 1부 승광주(11) 1515 오경매 19 고등부 안세진(15) 

1489 조승이 19 정년 1부 신동자(1) 1516 김대형 19 정년 1부 김영순(2) 

징꽤에도 내 앞에 험소문령 당할 때도우소서 밤지냐고 저 밝은 아침에기쁨으로 내주 1490 안승화 19 정년 1부 이혜숙(6) 1517 김대희 19 대학부 이우미 (6) 

를만나리” 
1491 안형섭 13 고등부 신현옥(13) 1518 모한싱 19 외선부 유경신(7) 

김미자(집사， 할렐루야 잔앙대) * 충현교회의 힌바주이 되:JI흘 원하''''1슨 흰은 본당203.호 새:Jf쪽 용록질로 오"'1기 바합니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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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권사호1 3，4지회 월례회 

일시 : 24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열씨| 

정근성 타교성도(정인섭 성도의 부친， 김양숙 성 

도의 시부， 6교구 우성1구역) / 12일 별세， 15일 

장례 

2. 이순복 타교성도(최순자 집사의 모친， 최윤용 집 
사의 장모， 13교구 상동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3. 백경자 성도(고진희 성도의 모친， 장은석 성도의 
장모， 16교구 안산5구역)/15일 별세 ， 17일 장례 

결혼 

나영훈 군(나홍식 성도의 아들， 신반포교회)과 이 

선화 양(이 영국 성도， 이미주 집사의 딸， 4교구) / 

27일(토)13:00 신반포교회 지하 3층 본당 

2 이대현 군(정두자 씨의 아들， 19교구)과 김성신 

양(김충웅 성도， 손미혜 성도의 딸， 18교구) / 27 

일(토) 16:00 한국과학 기술회관 웨딩흘 

• 소망부종동원 전도 집회 

추만흥현 

교삐소석 

일 시 : 5월 21일(오늘) 12:15~13:30 

장소: 갈랄리흘 

·장년1부종동원전도집회 

일 시 : 5월 21일(오늘) 12:30 ν14:00 

• 상반기 교육훈련원 종강예배 및 수료식 

대상: 70세이상남녀성도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교사양성부， 수요성경공부 : 5월 28일(다음주일) 15’40, 제1교육관 307.호 

친양대원양성부 :5월 28일(다음주일) 15:45, 베다니홀 

• 안수집샤부부잔앙연습 
일 시 : 5월 7일(주일l^-6월 25일(주일) 15:15~16:20 장 소 : 저11교육관 407.호 

• 주일 예배 및 금요집회 주I엔내 

원활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차랑 안내부의 지시에 적극 협조를 부특t드립니다 

O 중직지{장로 · 안수집사) : 저12교육관 지하3.4층 

O 일반 성도 .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주차 

1.모집 부문 

2 자 격 

3. 쩌|훌 서휴 
4. 서류제출저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교회직원 모집 

경비직 
세례 교인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 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강남구 역삼동 665-1사무국 ff 552-i않OO(내선 403) 

22(월) I 23(화) I 24(수) I 25(목) I 26(금) I 27(토) I 28(주일)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이형수 | 안창덕/김명성 | 나광영/이창희 | 정진회전성욱 | 김용덕/윤민재 | 고광환/홍순oH I 조규호/김연식 

예배담당 안내 (5/24-5띠8) 

저1890호 

흩휠 충현 지도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시용효}여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함을주쇄. 

a 충현의모든성도들이자기를부인뼈자기 
십자기를지고예수그리스도를통한부활의 

은총을전하게히소서. 

~2CU3년도 단기 선끊↓모든 선교훈련이 하 

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 

가없게하소서. 

댁 1.1.1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교회주변 전도를통해서 많은영혼틀이 

주꺼많돌0]올수있도록은혀털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 

리스도를전하는일에 하나되게하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그리 

스도를깨달아 믿음안에서살게히소서. 

0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λ}랑의 실천뾰세 

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 

게하h서. 

g 교회에 속한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 

도하쇼서. 

날짜 예배 찬양 사호| 기도 설 교 I필ε희투훌톨 

5/24 수요 I 곤한 내 영혼 펀히 쉴 곳과 (호산나 찬양대) 윤수일 황명숙 세가지 세상에 알려진 바울 (행 19:13-20) 김성관 목사 

5/24 수요 II 아버지여 이 죄인을(실로암찬양대) 김태석 홍복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롬 8:5-11) 최성규 목사 

5/26 금요집회 플룻 노은영 / 소프라노 전수현 / 여교역자 중창단 안치원 김성관목사 

5/28 주일 I 〈예배전찬양〉 이정훈 차신득 삭개오의 송리 (녹 19:1-10) 김태석 목사 

5/28 주일 II 나 행한 것으로 외 / 피아노 트리오(임\J~누엘 오케스트라) 김준희 김의철 삭개오의 송리 (녹 19:1-10) 양재웅 목사 

5/28 주일 m 오 거룩하신 주님 외 /바이올린 임지희(예본오케스트라) 여국근 전은배 삭개오의 승리 (녹 19:1-10) 김성관 목사 

5/28 주일 W 오 거룩하신 주님 외 /바이올린 임지희(예본오케스트라) 이희식 이계인 삭개오의 송리 (녹 19:1-10) 정충신 목사 

5/28 주일 V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외 /고등부 중창단(지도‘ 구앤) 임현덕 김구형 삭개오의 승리 (녹 19:1-10) 이성진 목사 

5/28 주일찬양 할렐루야흔성중창단 / 실로암찬양대 이재영 윤상철 두 종류의 근심 (고후 7:9-10) 김성관 목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안내 
[ 섬·기·는· 분· 톨 I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까」‘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τ;x. τ%3 1f-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L핸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본당 

본당 
보L 다 U 

차량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띠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링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됩니디 
Simu~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뼈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1even 0' clock 
Wo때IP 앓fVioe， and Sn μmkan， Chinese, Mong이 lan ， 

Russian. Hindi and Indα1없an 와e 외50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nship SefViOe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저1] 2교육관 1층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짜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7’이}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멘 흘 

위임목사 김 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회 김영훈 
1누닝 11시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이희식 최g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지 

., x !구 「
} u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특 

최융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섭 -õ' 

박홍규 권병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정훈 김태석 김성훈 
승등 기X 

시 1< x1 lX。l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여전도사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신통자 융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F 
이욕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덕필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j 그 

11부닐 λ n 닐 " 0' 최문실 전은회 김영순 김정자 김정회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끼 /교 

기그 이복순A 류진회 한성엄 임태주 강영미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김형곤 " - ι 「

‘J{; 
브T •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l 이。'" 닝년'-

a능 j부? X• .J!gT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 찬양감독 캉입구 
α。: ‘부ι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신광철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o 1부: 

- 선교사송요한 


